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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제품 제작을 위한 CAD모델과 제품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을 생성하는 

작업은 대부분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한요소모델 생성에는 제품 해석

에 소요되는 전체시간 중 60~7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하다. 이러한 설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많은 유한요소 자동생성방

법이 제안되어 있지만, CAD모델과의 연관성이 없고, 완벽한 자동화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성된 요소가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

서 CAD모델로부터 자동으로 유한요소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면 제품 개발기

간을 현저하게 단축시키고 그 시간동안 더 생산적인 연구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이미지 표현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복셀(VOXEL) 개

념을 도입하여 CAD모델로부터 설계자가 원하는 크기로 구조물의 8절점 솔

리드 유한요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였

으며, 상용 유한요소해석 전후처리 소프트웨어인 FEMAP과 연동시킴으로써 

여러 유한요소해석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셀을 이용하여 CAD모델로부터 자동으로 유한요소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l 첫번째 단계는 CAD모델 생성이다. 이미 만들어진 상태라고 가정하며,

일반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의 모형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STL(Stereo 

Lithography)파일과, 이기종 CAD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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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중간 파일 형식인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파

일을 사용한다. 

l 두번째 단계는 CAD모델을 2차원 단면으로 자르는 슬라이싱(Slicing) 과

정이다. 상용 CAD 소프트웨어인 CATIA Version 5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이용하며, 그 결과 나누어진 각 단면의 경계를 이루는 점 정보

를 얻게 된다. 

l 세번째 단계는 나누어진 각 단면으로부터 필요한 4절점 유한요소를 추

출하는 디지털화(Digitization)과정이다. 기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유한

요소의 도심이 CAD모델 단면의 경계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요소에 ‘0’ 또는 ‘1’의 디지털값을 부여한다. 

l 마지막 단계는 디지털화된 이웃한 두 단면 사이의 관계로부터 8절점 

솔리드 유한요소(복셀)를 생성하는 복셀화(Voxelization)과정이다. 이웃

한 두 단면의 디지털값을 비교하여 복셀을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 복셀모델을 다양한 복셀크기로 해석하고 그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복셀크기가 작아질수록 변위는 정확한 해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응력은 일반적인 유한요소모델과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분

포는 유사하지만 정확한 해에 수렴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